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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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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뒷동산에서 놀아보자

사람이 어떻게 매일 성찬만 먹을 수 있을까. 보통 매일 먹는 삼시세끼는 밥 한 그릇과 밑반찬, 조금 더 보태면 찌게 한 그릇이 곁들여진 소담한 밥상일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코스는 필자가 개다리소반에 매일 아침 받쳐먹던 단출한 산악코스다. 

산악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할 때 아침에 기상하면 가장 먼저 이 코스에서 50분 동안 페달을 밟은 후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다. 자전거통근을 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이 코스는 상쾌한 하루를 열어주는 존재였다. 오프로드 길이는 3.3km밖에 안 되지만, 이곳까지 접근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리를 감안하면

코스 주변에 산다해도 귀가까지는 보통 1시간 내외가 걸린다.

짧은 코스임에도 임도, 싱글트랙, 계단, 험로 다운힐, 급경사 업힐 등 다양한 스타일의 코스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가 짧기 때문에 멀리서 일부러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 코스를 늘이고 싶을 때는 달마사 절이 있어 ‘달마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국립묘지 뒷산을 연결하면 길이가 대폭 늘어난다. 

원래 이번 코스 소개 때 달마산을 함께 넣으려 했지만 이곳은 현재 국립묘지와 달마산 산책로 경계지점의 답답했던 벽돌담을 허물고 새로운 철제 담장을 설

치하는 작업 중이어서 다음으로 미룬다. 

짧지만 다양한 코스 존재하는 미니부페

이 코스는 봉천고개 사거리(1)에서 시작한다. 끝부분인 당곡고등학교(17)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당곡고등학교부터 팔각정(13)까지 경사가 심해 다운힐은

가능해도 업힐은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갈 수밖에 없다. 

봉천고개 사거리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200m 가면 왼쪽에 플래카드 거치대를 지나자마자 갈림길로 유턴하듯 좌회전하여 오르막을 오른다. 포장도로와 보

도블럭 도로를 지나면 작은 은행나무 군락이 왼쪽에 있는 임도 스타일의 길을 만난다. 고갯마루에서 왼쪽을 보면 전망 좋은 곳이 있지만 일단 그냥 지나친다. 

(1)코스 후반부의 험로 다운힐. 내려갈수록 점점 거칠어지는 묘미가 있다./(2)코스 초반에
만나는 임도 코스. 속도만 줄이면 산보객을 피해갈 수 있다./(3)(3)지점 갈림길. 왼쪽 위에
보이는 임도를 내려와 좌회전한 뒤 다시 크게 우회전하여 업힐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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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기점 300m에서 조금 더 가면 포장도로 T자 삼거리를 만난다. 좌회전하자마다 다시 우회전하여 급경사 시멘트 포장도로로 오른다. 급경사만 지나면 잘 닦

인 임도 스타일의 길이 한동안 계속된다. 주변 풍광이나 주민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산보객들이 있는 편이므로 시야확보가 안 되는 내리막 구간

에서는 절대 과속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속도내기 좋은 임도 구간에서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3)지점에서도 잠깐 포장도로 갈림길을 만난다. T자 삼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곧바로 오른쪽으로 270도 우회전하며 급경사를 오른다. 고갯마루에 있는 봉현배

수지는 마치 천문대 모양의 돔 형태를 하고 있어 이색적인 느낌이 든다. 봉현배수지 오른쪽으로 보면 조망처를 지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나을 듯싶다. 무엇보다 국사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가지 모습이 일품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국사봉 주코스까지는 자전거타기 좋은 싱글트랙 다운힐이다. 시야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산보객이 없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껏 속도

를 내도 좋다. 첫 번째 싱글트랙의 마지막 계단을 내려와 국사봉터널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만나는 국사봉 주코스 입구(8)로 좌회전하여 들어선다. 

오른쪽으로 가면 약수터이지만 그쪽은 자전거로 가기 좋지 않으므로 직진하여 바로 오른쪽 철제 담장으로 들어가 왼쪽 오솔길을 따라 업힐을 오른다. 약 70

m 가다 만나는 T자 삼거리에서 오른쪽, 다시 30m 가다 쉼터 지나 만나는 능선갈림길(9)에서는 정상 방면으로 좌회전한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을 눈에 담았으면 (13)지점까지 원점회귀하여 그대로 직진한다. 바로 앞 팔각정을 지나면 드디어 험로 다운힐이다. 하드테일

자전거로는 끝까지 타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짧지만 느낌은 강렬하다. 이 구간에서는 풀서스펜션 자전거를 주로 탔던 필자도 자전거에서 내렸던 적이 훨씬

더 많다. 다운힐의 끝은 불로천 약수터(16)다. 

최근 약수터 주변 공사로 지형이 약간 변하긴 했지만 이곳에서 계단으로 다운힐하는 길을 이용하면 된다. 잘 모르겠으면 당곡고등학교 정문 방향을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계단과 오솔길 등이 배합된 마지막 다운힐을 300m 정도 내달리면 급경사 시멘트 포장도로가 나오면서 코스는 끝난다. 코스 끝이

바로 차도와 만나므로 아주 천천히 마무리하길 바란다.

나만의 코스개발 이렇게 해보자! 

이렇듯 짧은 조식거리 코스를 소개하면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형을 둘러보면 주변 야산 등을 끼고 나만의 산악자전거 코스를 얼마든지 개

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 연재 초기에 박스기사로 밝혔듯 산들이 우리나라처럼 대도심에 인접해서 자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그 덕에 우리나

라는 유독 산악자전거 문화가 발달하였고, 국사봉 같은 나만의 코스를 개발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 

심지어는 한국 주재 외국인 거주자 중에는 산악자전거 코스가 집에서 너무 가까운 나머지 본국 귀환을 미루는 마니아도 있을 정도다. 너무 익숙해져버린 우

리는 모르고 있지만 지형적인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개발한 국사봉 코스 역시 산악자전거로 오르는 이를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이번 취재 때 동행한 강훈씨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런 코스가

있는 줄 몰랐다며 반가워했고, 한편으론 신기해하기까지 했다. 산악자전거로 치면 한참 선배인 강훈씨는 국사봉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두어 번 이곳을 와본

가을에 단풍으로 지천이 붉게 물들었던 국사봉 초입.(왼쪽)/ 코스의 백미인 국사봉 중턱
잡목 오솔길. 특히 봄가을에 수려하다.(오른쪽)

(1)서울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국사봉 정상. /(2)코스 끝. 뒤로 당곡고등학교 정문이
보인다. /(3)(13)지점의 사거리 이정표. 처음 이곳을 지날 때는 국사봉 정상으로,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는 이정표가 없는 곳으로 직진한다. 이때는 앞에 보이는 팔각정을 표지로 삼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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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있단다. 

정상 방면으로 100m 조금 더 가면 왼쪽으로 갈림길이 나오고, 좌회전한 후 바로 만나는 갈림길에서 다시 우회전하면 이 코스의 백미인 잡목숲 사이의 중턱

오솔길을 누비게 된다. 이 오솔길이 끝나는 (12)지점에서 계단으로 우회전하여 계단 왼쪽 오솔길로 업힐한 후 바로 만나는 능선 갈림길에서 우회전하여 국사

봉 정상까지 오른다. 정상 근방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타고 오를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결과는 실패였다. 그 이유는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을 하기 위해 산악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MTB코스를 처음 개발할

때는 가급적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코스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사봉 코스도 한 달 가까이 약수터를 중심으로 도보

답사를 한 끝에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등고선 지도와 요즘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성사진 등을 종합하면 개척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는길 서울대입구역이 있는 봉천 사거리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1km 가량 가면 봉천고개가 나오고 여기서 200m 더 가면 왼쪽으로 코스 시작점이 보인다.

코스문의 보라매공원 빠박스바이크 02-844-8372

01 왼쪽으로 U턴하듯 오르막으로 좌회전. 걷기 좋은 코스 푯말 있음.

02 T형 사거리. 왼쪽으로 간 직후 다시 오른쪽 오르막으로.

03 도로를 만나면 좌회전, 50m 전방서 오른쪽으로 270도 우회전하여 업힐.

04 코스 중간에 만나는 구멍가게.

05 천문대처럼 생긴 봉천배수지 건물 지나 삼거리서 좌회전.

06 계단 내려와 도로 만나면 우회전.

07 사거리. 길 건너 우회전.

08 국사봉 입구로 좌회전, 국사봉 정상(국기봉) 이정표 방면으로 진행.

09 T자 삼거리 좌회전.

10 ㅓ자 삼거리 좌회전. 직진하면 정상이지만 산책로는 왼쪽임.

11 T자 삼거리 우회전. 

12 T자 삼거리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 정상 방면으로 우회전. 

13 T자 삼거리 우회전. 

14 국사봉. 13지점 계단 위까지 돌아가 직진. 

15 Y자 삼거리 우회전. 삼성암, 불로천약수터 방면.

16 불로천약수터 T자 삼거리. 계단 내리막으로 좌회전.

17 코스 끝. 당곡고등학교 정문.

/ 윤문기 황금시간 출판팀장ㆍMTB 동호인

#테마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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